
검사결과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

2. 조치일 : 2019. 8. 16.

3. 조치내용

조치대상 조치내용

기    관 경영유의 2건

4. 조치 대상 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 관리 강화

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

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

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런던지점*의 경우 외형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다양해짐에

따라 내부통제 업무의 전담 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,

* ①본점의중장기외화영업전략에따라비한국계신디케이트드론, 프로젝트파이낸싱등여신취급을확대하고있으며②

'14년국외거점점포로선정된이후유럽·중동· 북아프리카(EMEA) 지역비즈니스확대를위한다양한영업전략을추진중

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이 사실상 1명에 불과하여 특정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

대한 상호 검증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만 

아니라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 업무의 수행에

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

내부통제 담당 인력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망됨 



(2) 자금 조달운용 만기불일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

2018년 6월말 현재 CP 등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유가증권(채권) 및 대출로 

자금을 운영함에 따라 자금 조달과 운용의 듀레이션 차이가 1.58년(운용 2.01년, 조달

0.43년)으로 ‘14년 1.4년에 비해 듀레이션갭이 확대되고 있어

자금 조달·운용의 장단기 미스매치에 따라 급작스런 금융위기상황 발생 및 조달시장

경색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단기차입금 비중 확대는 국제 금융

시장 변동성 확대 시 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차환·신규조달이 곤란할 수 있으며,

2017년말 기준 신용대출 비중이 90.4%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평균 신용대출 비중 

50.4% 대비 높은 수준(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31.6% 수준)으로 신용

대출은 부도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

조달구조 및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결과를 지점내

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비상자금 조달 방안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장기

채권 발행, 본점 장기차입 확대 등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 규모 확대노력을 지속하는

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
